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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

2005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. 올해에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축복이 가

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지난 한 해 저와 정부는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, 국민

여러분의 어려움을 다 풀어 드리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. 무

엇보다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속 시원히 풀어 드리지 못한 점, 매우 송구스럽게

생각합니다. 

국민 여러분,

지금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. 그

중에서도 기업과 중소기업, 첨단산업과 전통산업, 정규직과 비정규직, 수도권

과 지방, 그리고 상∙하위 계층간의 심화된 격차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급

한 과제입니다. 여기에는 여와 야, 진보와 보수, 성장과 분배가 따로 있을 수 없

습니다. 한민국 공동체의 공존과 번 을 위한 협력이 필요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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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

그리고 내외신 기자 여러분,

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

지난 한 해 좋은 일, 그리고 궂은 일이 참 많았지만, 내내 경제 걱정만 한 기억

밖에는 없습니다. 새해에도 여러 소망이 있겠지만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로 우

리 경제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

다행히 연초부터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.

정부도 기업들이 의욕을 가지고 투자를 확 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

만드는 데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. 

정부 재정도 상반기에 집중투입해서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

니다. 풍부한 민간자금을 공공투자로 끌어들이는 종합투자계획도 조기에 집행해

나갈 것입니다. 

이렇게 해 나가면 올 하반기부터는 우리 경제가 내수와 투자부진에서 벗어나

활력을 되찾고, 국민 여러분의 살림살이도 한결 나아지지 않을까 기 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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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첨단산업은 더욱 촉진시켜 성장을 앞서서 이끌도록

하고, 기술과 경쟁에서 뒤처진 중소기업과 서민계층에게는 폭넓은 지원을 해서

더불어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. 바로‘동반성장’입니다.

기업은 중소기업에게, 정규직은 비정규직에게, 수도권은 지방에, 중산층 이

상은 서민계층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손을 잡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. 상생과 연

의 정신, 그리고 양보와 타협의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. 올해를 그

귀중한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.

저는 어려운 때일수록 빛을 발하는 위 한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. 저와

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

자신과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뜁시다. 2005년 새해를 우리 경제가 새롭게

도약하는 해로 만들어 나갑시다. 

국민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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